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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하단 참조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T. 010-4944-6347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T. 02-774-455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 T. 02-774-4155

시행일 : 2015. 5. 6.(수)

제   목 : <보도자료>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총 2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

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 자처하는 개인정보분

쟁조정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거둔 기업의 불법행

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중이

다는 사유 등을 들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분쟁

조정에 응하지도 않고, 지난 4월 2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

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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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끝.

■ 일시 :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한국소비자연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취지 –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 이성환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 직무유기 관련 발언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방향 설명 –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